
주말캠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16)’의 주제로 주말캠프를 
진행 중입니다. 아이들 안에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교회 사랑, 겸손과 순종, 하나님 중심의 
사고체계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통권 제13권 39호 (통합 663호) 2026년 5월 31일

2026 전교인 수련회 일시: 2026년 7월 29일-8월 1일(수-토), 장소: 교연원수원(도고면)
주소: 충남 아산시 선장면 신성길 27-6

방방사역 일시: 2026년 6월 1일-2일(월-화), 장소: 전남 신인군 신의도 신의 중앙교회

2026 제자됨 12일   2026년 제자됨 12일이 6월 15일(월)부터 26일(금)까지 있습니다. 
문의는 각 팀 간사님들께 해주십시오. 



2026. 5. 24 주일오전예배 담임목사 설교

요한복음 15장 1-5절

요약 | 한희진 성도

경배와 찬양 다같이

사 도 신 경 다같이

대 표 기 도 윤수민 간사

성 경 봉 독

설            교 담임목사

성가대찬            양

찬양 및 기도

[요(59) 내실 있는 성장 ]

요한복음 15장 1-6절

설교 : 담임목사 열왕기상 강해(63)

설교자

봉 헌 기 도 설교자

축            도 설교자

경배와 찬양 다같이

성 경 봉 독

설            교 담임목사

찬양 및 기도

다같이

설교자

축            도 설교자

요(58): 열매의 꿈
1.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의 핵심 주제는 열매의 꿈이다. 하나님은 열매를 맺는 조건에 대해 공평하시다. 
세상에서 말하는 조건과 제약에 상관없이 모든 믿는 사람에게 열려 있기 때문이다. 절대 절망의 세계에서 절대 
소망을 주신다.

2. 요한복음 15장 4절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다. 이는 
신학적 관점에서 예수님 안에서 지속적으로 거하는 삶, 즉 연합을 뜻하며 열매 맺는 길임을 의미한다. 또한 
에베소서 5장 30~31절에서 부부의 연합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교회와의 연합이 곧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며 
이것이 열매 맺는 방법임을 가르치신다. 이처럼 성경은 열매를 맺는 길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하지만, 
결국 하나로 길로 귀결된다.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삶, 즉 교회됨을 이루며 살아가는 길을 말씀하신다. 

3. 교회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교회와의 연합이다. 그래서 교회됨의 뿌리를 통해 교회됨의 열매를 
맺어간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 기도, 예배를 통해 생수의 강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 생수의 강이 흐르는 
강변에 각종 생명나무가 심기고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된다. 따라서 열매 맺기 위한 제1의 토대가 
교회됨이다.

4.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한 우선되는 것이 교회됨이라면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을 말씀하실까?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가지를 치신다고 말씀하신다. 즉 은혜의 지배와 죄의 지배가 공존하는 상태에서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열매를 맺는 가지들(자기중심성, 교만, 율법주의 
등)을 잘라내어 깨끗해질 때, 풍성한 열매를 맺기에 죄와 사망의 가지를 치시는 것이다.

5. 죄와 사망의 열매를 맺는 가지들이 있는 채로 열매를 맺는다면 은혜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복의 
전체성과 지속성을 위해 거룩함을 요구하신다.

6.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는 자녀들이 제1의 열매로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 거룩함이다. 거룩의 열매 없이 하나님은 세상이 말하는 열매를 맺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7. 우리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는 존재다. 따라서 복되고 거룩한 나무에 접붙임을 받을 때(교회됨을 이룰 때), 
예수님의 은혜를 늘 공급받기 때문에 그 뿌리의 생명력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많은 
열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열매의 폭은 제한이 없다.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형통의 열매로 또 다른 
수많은 열매를 맺는다면, 그것은 세상의 열매가 아닌 예수님의 열매로 삶의 4사분면에서 지속적으로 흐르는 
은혜다.

감    사 김미란  김지오  나은진  신현국&류윤정  안지온  안지훈  우점순  유하나  이민규&이연우  이민호  이은경
이현주B  장우형&김진영  정하름&정하람  최기석&조서연  최수경  

십일조 김미란  김영일  김준성  나창호&정영희  박노을  백한샘  송덕영  우점순  원귀이  유영준&황인경  윤선림
이민규&이연우  이승규&이현주  이지요  이현주B  장우형&김진영  지영주  최기석&조서연  최예봄

나창호&정영희선    교

주일예배 주일학교

헌금

19명
15명
11명

170명

145명

173명

저녁예배

합계(중복제외)

영·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선교헌금
감사헌금

100,000
1,287,000

합계 9,165,000

주일헌금
십  일  조

624,000
7,154,000

지난주 예배현황
월-목 : 담임목사
금 : 신현국 목사

대표기도

윤수민 간사

최형렬 장로

장정인 간사

정소영 간사
6조
1조

2조

3조6.7
5.31 6.14

6.21

성전청소 성전청소대표기도


